
- 99 -

I. 서론  

다문화학생은 가족 배경과 이주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사

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동질적 집

단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이주 경로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다문화학생을 구분하는 정책적 분류 체계를 도입해 

왔으며(교육부, 2012;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청소

년패널조사(MAPS) 역시 이러한 분류 체계를 반영하여 국

제결혼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으로 

유형화하여 조사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분류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교육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강복정⋅서종수, 2024; 김

현숙, 2021; 배상률, 2016; 유지현, 2010). 특히 또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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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 이론을 적용하여 중학교 2학년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을 국제결혼가

정,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2기 5차년도(2023) 
자료이며, 최종 분석 대상은 중학교 2학년 다문화학생 1,591명이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학생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수준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는 교사지지와 친구지지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 이중문화 수용태도(한국), 부모지지, 희망교육수준,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 인식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국제결혼가정 학생은 교사지지, 친구지지, 자아존중감, 이중문화 수용태도(한국)가 주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도입국 학생은 학교에서

의 인권 존중 경험, 교사지지, 친구지지, 이중문화 수용태도(한국), 부모지지가, 외국인가정 학생은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 경험, 이중문화 수용태도(모
국),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주요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학교 내 인권 존중 환경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중요함을 시사하며, 다문화학생 정책이 유형별 특성과 맥락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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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교사와의 상호작용, 학교 규범 적응 등 학교생활 전

반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발달 과정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는 학생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

간으로, 단순한 교과 학습의 장을 넘어 또래 및 교사와의 상

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규범을 학습

하는 핵심적인 사회화의 장으로 기능한다(Shaffer, 1999). 학

교에서의 경험은 학생의 정서적 안정, 또래 관계, 사회적 기

술 발달뿐 아니라 이후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장기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gwell et al., 1998; Chin 
& Yu, 2008; Ladd et al., 1996).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이 학교 환경 속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또래 및 

교사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며 학교생활 전반에서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경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핵심 개념으로 

이해된다(문은식, 2002; 송운용⋅곽수란, 2006). 학교생활 

적응은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

동적 과정이며(Bierman, 2004; Lazarus, 1976), 청소년기의 

사회적⋅정서적 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León et al., 2021; Tomás et al., 2020).
특히 본 연구는 발달적으로 민감한 시기이자 사회문화적으

로 주목받는 집단인 중학교 2학년 다문화학생에 초점을 맞춘

다. 초기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 형성, 또래 및 교사와의 관

계 확립, 학업과 진로 탐색이 동시에 요구되는 과도기로, 이 

시기의 심리⋅사회적 변화는 학생의 학교생활 경험과 적응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중학교 1학년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학년 시기

에 일시적으로 낮아지고 이후 3학년에 다시 회복되는 ‘U자형’ 
발달 궤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Zhang, 2007). 
또한 중학교 2학년 시기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또래 관계 갈

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수 있는 시기로 사회문화적으로도 

주목받아 왔다(김환표, 2013; 황매향⋅여태철⋅임현정⋅김종

민, 2022). 최근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다문화학생이 또래

관계, 학업 수행, 정서적 안정 측면에서 비다문화학생보다 상

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교
육부, 2022). 이러한 발달적 특성 속에서 다문화학생은 자아

존중감 형성과 학교생활 적응 과정에서 보다 취약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성은 학교생활 전반의 적응 경험

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이영신, 2025).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가

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문화적 환경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영

향을 받는다. 이러한 다층적 영향 구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

론이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 이론이다(Bronfenbrenner, 
1979). 생태체계 이론은 개인의 발달이 개인을 둘러싼 다양

한 환경 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며, 개인 

수준을 중심으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의 다

층적 환경 요인이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역시 개인의 심리적 특

성뿐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문화적 환경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희망교육수준,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교의 인권 존중 분위기,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인

식 등 다양한 변인이 제시되어 왔다(강복정⋅서종수, 2024; 
김해인⋅최은영, 2023; 김현숙, 2021). 특히 교사와 또래의 
지지는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학교 환경과 관계 경험은 학생

의 학교생활 만족과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Thapa et al., 2013; Wang & Degol, 2014). 그러나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다문화학생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

인가정 자녀와 같이 서로 다른 환경적 맥락에서 성장하는 집

단 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김경미

⋅최인화, 2025). 
실제로 다문화학생은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등 형성 배경에 따라 성장 환경과 학교생활 경험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 다문화학생은 국내 출생 비율이 

높아 비교적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나 교육 지원 환경의 제약을 경험

할 가능성이 있다(유지현, 2010; 이성순, 2014). 반면 중도입

국 다문화학생은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 능력 부족, 학업 격차,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다양한 적응 과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배상률, 2016; 이승미 

외, 2017),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은 체류 자격, 경제적 환경, 
교육 제도 접근성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손소연⋅이륜, 2013; 진송수, 2020). 이
러한 차이는 학교생활 적응 과정에서 작동하는 영향 요인이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생태체계 

관점에서 유형별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

다. 특히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
시체계 수준의 환경 요인이 다문화학생 유형별로 어떠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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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충분히 축적되지 못

하였다(김경미⋅최인화, 2025).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2학
년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생태체계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

적 특성을 포함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수

준의 변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문화학생 유

형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학생을 하

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분석해 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

하고, 다문화학생 유형별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학교생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다문

화학생 유형(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생태체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다문

화학생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2-1. 전체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생태체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2. 국제결혼가정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3. 중도입국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4. 외국인가정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학생의 유형과 특성

우리나라에서 다문화학생은 정책적⋅학술적 맥락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주민자녀’, ‘이주배경청소년’, ‘다문

화청소년’, ‘이주배경학생’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된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을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

하고,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다시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로 세분하고 있다(교육부, 2012; 신동훈 외, 2024). 이러한 

분류는 다문화학생의 언어⋅문화⋅가정환경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구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와 같은 유형 구분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2

기에서도 반영되고 있으며, 부모의 출신 국가와 청소년의 출

생지를 기준으로 다문화청소년을 유형화하고 있다(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 2024). 본 연구는 이러한 분류 체계를 준용하

여 다문화학생 유형을 국제결혼가정 다문화학생,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국제결혼가정 다문화학생은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

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아 언어적 측면에서

는 비교적 안정적인 적응 양상을 보이지만, 부모의 사회경제

적 자원이나 교육적 지원 환경의 제약을 경험할 수 있다(유지

현, 2010; 이성순, 2014). 국내출생 비율이 높아 표면적으로는 

일반 학생과 유사한 학교생활을 보이기도 하나, 부모의 문화

적 배경 차이, 의사소통 방식, 교육 지원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 과정에서 간접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

성이 제기되어 왔다(강복정⋅서종수, 2024; 왕한석 외, 2005).
다음으로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은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국내에 입국한 경우가 많아 한국어 능력 부족, 
학업 단절,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적응 과

제를 경험하게 된다(김현숙, 2021; 배상률, 2016; 이승미 외, 
2017). 특히 청소년기 입국은 자아정체성 형성, 친구관계 

형성, 학업 경로 유지라는 발달과업과 문화 전환이 동시에 

겹치는 시기이므로, 학교생활 적응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적응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 집단은 단순한 언어 지

원을 넘어 학업, 정서, 관계, 진로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이 필요한 집단으로 논의되어 왔다(교육부, 2023).
마지막으로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은 부모 모두가 외국인

인 가정의 자녀로, 체류 자격, 경제적 환경, 제도적 접근성, 
언어적 환경 등 외부 구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손소연⋅이륜, 2013; 진송수, 2020). 또한 이들은 가

정 내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일 가능

성이 높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포용과 배제의 정

도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남부

현⋅장경숙, 2016). 특히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한국사

회 적응 요구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외국인가정 다문

화학생은 독립적인 분석 집단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제결혼가정 다문화학생,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은 모두 ‘다문화학생’이라는 공통 범

주에 속하지만, 출생지, 입국 시기, 부모의 국적과 체류 자격, 
언어⋅문화 경험, 가족구조와 경제적 기반 등에서 서로 다른 

생태체계적 조건에 놓여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아존중감, 학
교생활 경험, 또래관계 형성, 문화수용 태도 등 개인적⋅심리

사회적 특성의 차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이들 하위 집단을 하나의 동질적 범주

로 간주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분석해 왔다(김경미⋅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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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또한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 역시 특정 체계 수준의 요인에 초점을 

두거나, 일부 유형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가 많아 다문화

학생 유형별 영향 구조를 통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시기는 또

래관계와 자아정체성 형성이 중요한 발달 시기이며, 학교생

활 경험이 심리⋅사회적 발달과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수준의 

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을 다문화학생 유형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학교생활 적응

적응(adjustment)은 개인이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는 동시

에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과

정으로 이해된다(Lazarus, 1976; Rathus & Nevid, 1995). 이
러한 관점에서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이 학교라는 사회적 환

경 속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규범에 적절히 대응하고, 학업활

동에 참여하며, 또래 및 교사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문은

식, 2002; 송운용⋅곽수란,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생활 적응은 단일 차원이 아니라 학

교 분위기, 또래 관계, 교사 관계, 학교생활 만족 등 정서적⋅사

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Birch & Ladd, 1997; Ladd et al., 1996; León et al., 2021). 특
히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과 정서적 

안정, 수업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Bagwell et al., 1998; Ladd et al., 1996; Wang & Degol, 2014).
다문화학생의 경우 언어적 차이, 문화적 배경의 차이, 사회

적 편견과 차별 경험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 과정에서 추

가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학교 분위

기 적응, 교사와의 상호작용, 친구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학교생활 전반의 적응 수준을 좌우할 수 있다(강
복정⋅서종수, 2024; 김해인⋅최은영, 2023; 김현숙, 2021). 

또한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개인적 특성, 가족환경, 학교 내 관계, 사회문

화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Bronfenbrenner, 1979). 개인적 특성과 관련

해서는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희망교육수준, 이중문화 수용

태도 등이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양계민⋅정진경, 2008; 이성순, 2014), 학교 내 관계 요인에

서는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학교생활 만족과 정서적 안정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성⋅김현숙, 
2016; 정현영⋅박성희, 2014; ). 또한 부모지지, 부모의 교육

수준,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인

식 등 가족 및 사회환경 요인 역시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설동훈 외, 2006; 유지현, 2010).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이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문화적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생

태체계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분위기, 
교사 관계, 친구 관계를 포함하는 생활⋅정서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생태체계 요인과 학교생활 적응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은 인간발달이 개

인의 특성뿐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문화적 환경

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은 개인

을 중심으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의 다층적 

구조를 설정하며, 이러한 체계가 상호작용하면서 학교생활 적

응과 같은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Bronfenbrenner, 
1979; Bronfenbrenner & Morris, 2006).

생태체계이론에서 미시체계(microsystem)는 개인이 직접적

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장 가까운 환경 체계를 의미하며, 부모⋅

교사⋅또래와의 관계와 같은 일상적 상호작용 경험이 포함된

다(Bronfenbrenner, 1979). 또한 가족구조,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 내 언어환경 역시 학생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가정환경

의 특성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미시체계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교육수준,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정환경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복정⋅서종수, 2024; 김현숙, 2021; 유지현,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학력,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 경험 등을 미시체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중간체계(mesosystem)는 개인이 속한 둘 이상의 미시체

계 간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가정과 학교의 연계 및 부모–교

사 간 상호작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

모의 학교 교사 상담 경험과 담임교사 면담 경험을 중간체계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외체계(exosystem)는 학생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간

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환경 체계를 의미하며, 부모의 고용 상

태나 지역사회 환경 등이 포함된다(Bronfenbrenner, 1979).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 어머니의 취업 여부, 지역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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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권 존중 경험을 외체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macrosystem)는 사회 전체의 문

화, 가치관, 제도, 정책 환경과 같은 거시적 맥락을 의미하

며, 개인의 발달과 학교생활 경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다(Bronfenbrenner & Morris,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전반에서의 인권 존중 경험과 한국사회 다문화 수

용성 인식을 거시체계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자아존중감, 이중문화 수용태

도, 희망교육수준과 같은 심리적 요인, 미시체계 수준의 부모

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 경험, 중간

체계 수준의 가정–학교 연계 경험, 외체계 수준의 거주지역과 

부모의 고용 조건, 거시체계 수준의 사회적 인권 존중과 다문

화 수용성이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강복정⋅서종수, 2024; 김해인⋅최은영, 2023; 
김현숙, 2021; Thapa et al., 2013; Wang & Degol, 2014).

그러나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특정 수준의 요인에만 초점

을 두거나, 다문화학생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보

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체계 관점에서 다양한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유형별 차이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체계이론

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체계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체계 수준의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본다(Bronfenbrenner, 1979).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한 바 있다(김해인⋅최은영, 2023; 김현숙, 2021). 이

에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수준

의 변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문화학생 유

형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생태체계 수준별 영

향 구조를 단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을 적용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다

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2기 5차년도(2023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

년패널조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장기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축된 전국 단위 패널조사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심리, 가족환경, 사회관계 등 다양한 

영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MAPS 2기는 ｢교육기본통계｣의 다문화학생 분류 체계를 기

초로 모집단을 구축하였으며, 다문화학생을 국제결혼가정 자

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하고 있다. 국제결

혼가정 자녀는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을 

의미하며, 중도입국 자녀는 국외에서 출생하여 일정 기간 성장

한 이후 국내에 입국한 학생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가정 자

녀는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다문화학생의 성장 환경과 교육 경험의 차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분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PS 2기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용 자료와 

학부모용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출신국적이 한국인인 사례와 주요 변인에 결측값이 있는 사

례를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총 1,591명으로, 국제결혼

가정 학생 1,242명, 중도입국 학생 112명, 외국인가정 학생 

237명으로 구성되었다.

2. 연구변수

본 연구에서는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 이론에 근거

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개

인적 특성,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각 변수는 선행연구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MAPS) 2기 문항을 바탕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측

정 문항, 척도 구성, 신뢰도(Cronbach’s α) 및 변수 코딩 방

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

인 학교생활 적응은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Cronbach’s α=.803).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

지지, 이중문화 수용태도 등 주요 척도 변수 역시 다문항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또한 성별, 부모의 결혼상태, 거주지역,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 일부 범주형 변수는 분석 목적에 따라 더미변수(dummy 
variable) 또는 재분류 변수로 코딩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기준범주(reference category)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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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측정내용 척도 신뢰도

종속변인 학교생활 적응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좋다
4점 .803

독립

변인

개인적

특성

성별 0=남자, 1=여자 - -
건강평가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4점 .839

자아존중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4점 .878

이중문화 

수용태도(한국)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4점 .831

이중문화 

수용태도(모국)

나는 모국의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앞으로 모국에 가서 살고 싶다

나는 모국에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나는 모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4점 .782

희망 교육수준 1=초등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4=대학교, 5=대학원 이상 5점 -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1=아주 어렵다, 2=어려운 편이다, 3=보통이다, 4=잘사는 편이다, 5= 아주 잘 산다 5점 -

미시체계

부모의 결혼상태 0=결혼, 1=이혼, 사별, 별거, 동거 - -

어머니의 학력
1=중졸 이하, 2=고졸, 3=대학(2∼3년제)졸업, 
4=대학교(4년제)졸업 이상

4점 -

아버지의 학력
1=중졸 이하, 2=고졸, 3=대학(2∼3년제)졸업, 
4=대학교(4년제)졸업 이상

4점 -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5점 .920

부모의 지지

부모님(보호자)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중,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많이 해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물건, 장소 등)을 잘 제공해주신다

4점 .874

친구의 지지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5점 .895

교사의 지지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날 걱정해주시는 것 같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5점 .895

인권 존중

학교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 학교 4점 -

중간체계
성적 향상 상담 자녀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 5점 -
담임교사 면담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담임교사 면담 횟수 5점 -

외체계

거주지역
 1= 수도권(서울과 경인)
 0= 비수도권(충청 및 강원, 경상, 전라 및 제주) - -

어머니의 

취업 여부

 1= 취업(직업 있음), 
 0=비취업(직업 없음) - -

인권 존중

지역사회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 지역사회 4점 -

거시체계

인권 존중

한국사회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 한국사회 전체 4점 -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5점 -

표 1. 연구변수의 정의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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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첫째, 주요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분포를 파

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다문화학생 유형(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외국인가

정)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범주형 변수는 교차분석

(χ² 검정), 연속형 변수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은 등분산성이 충족된 경우 Scheffé 방
법을, 등분산성이 위배된 경우 Games–Howell 방법을 적용하

였다.
다섯째,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하였

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다문화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은 개인적 특성 변인 가운데 자아존중감(r=.445, p<.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중문화 수용태도_한국

(r=.387, p<.01), 건강평가(r=.347, p<.01), 이중문화 수용태도_
모국(r=.221, p<.01), 희망교육수준(r=.130, p<.01) 순으로 유의

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미시체계 변인에서는 교사지지(r=.508, p<.01)가 학교생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학교생활 적응 1
2 건강평가 .347** 1
3 자아존중감 .445** .642** 1

4 이중문화 

수용태도_한국
.387** .313** .356** 1

5 이중문화

수용태도_모국
.221** .197** .233** .203** 1

6 희망교육수준 .130** .064* .062* .076** .088** 1

7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042 .058* .109** .011 .050* .059* 1

8 어머니학력 .043 .042 .009 -.009 .093** .099** .106** 1
9 아버지학력 .084** .047 .020 .018 .074** .063* .136** .398** 1

10 어머니 

한국어수준
.081** .138** .100** .121** -.013 .025 .105** .132** .079** 1

11 부모의 지지 .387** .405** .456** .377** .299** .113** .096** .123** .091** .113** 1
12 친구의 지지 .505** .387** .421** .351** .175** .103** .093** .053* .078** .067** .352** 1
13 교사의 지지 .508** .271** .357** .351** .229** .065** .067** .026 .064* .050* .365** .513** 1

14 인권 

존중_학교
.417** .316** .401** .406** .145** .084** .069** -.017 .031 .075** .382** .384** .437** 1

15 성적 

향상_상담
.093** .049 .038 .032 .078** -.010 .099** .151** .116** .160** .096** .051* .079** .075** 1

16 담임교사_ 
면담

.056* .040 .041 .013 .028 -.010 .073** .124** .083** .182** .098** .031 .065* .076** .550** 1

17 인권 

존중_지역사회
.404** .310** .397** .371** .152** .052* .083** -.007 .035 .087** .363** .372** .409** .749** .110** .098** 1

18 인권 

존중_한국사회
.396** .313** .403** .382** .139** .036 .073** .009 .032 .090** .367** .374** .411** .713** .111** .097** .858** 1

19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
.317** .241** .271** .280** .140** .023 .053* .017 .010 .012 .222** .296** .321** .356** .140** .095** .426** .406** 1

**p<.01, *p<.05

표 2.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N=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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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어 친구지지

(r=.505, p<.01),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r=.417, p<.01), 부모지

지(r=.387, p<.01), 아버지 학력(r=.084, p<.01), 어머니 한국어

수준(r=.081, p<.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중간체계 변인에서는 성적 향상을 위한 상담 경험(r=.093, 

p<.01)과 담임교사 면담(r=.056, p<.05)이 학교생활 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상관계수의 크

기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외체계 변인에서는 지역사

회에서의 인권 존중(r=.404, p<.01)이 학교생활 적응과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거시체계 변인에서는 한

국사회 전반에서의 인권 존중(r=.396, p<.01)과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 인식(r=.317, p<.01)이 모두 학교생활 적응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 간 상관은 r=.70 미

만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공선성 문제의 가능성은 낮은 것

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 지역사회에서

의 인권 존중, 한국사회 전반에서의 인권 존중 간에는 r=.713
∼.858(모두 p<.01)로 비교적 높은 상관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세 변수는 생태체계 수준에 따라 각각 미시체계, 외체계, 거

시체계로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회귀분석 과정에서 

공차(> .20)와 분산팽창계수(VIF < 10)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분석상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2. 다문화 중학생 유형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1) 종속변인 및 개인적 특성

다문화학생 유형별 주요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속형 변수에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범주형 변수에는 교차분석(χ² 검정)을 적용하였다. 또한 분산

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Scheffé 또는 Games–Howell 사후검정

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에 한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의 경우 세 집단 간 평균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적 특성 변인을 살펴본 결과, 희망교육수준과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에서 다문화학생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희망교육수준의 경우 일원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3.048, p<.05), 
Levene 검정 결과 등분산성이 충족되지 않아 Games–Howell 사
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도입국 다문화 중학생의 

희망교육수준이 국제결혼가정 다문화 중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외국인가정 다문화 중학생과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 다문화 중학생의 희망교육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을 시사한다. 또한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에서도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9.666, p<.001). Levene 검정 결과 등분산성이 충

족되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가정 및 중도

입국 다문화 중학생이 국제결혼가정 다문화 중학생에 비해 가

정의 경제적 수준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외국인가정과 중도입국 다문화 중학생 모두 2.91로 나타났

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국

제결혼가정 다문화 중학생의 평균은 2.73으로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나 ‘국제결혼가정 < 외국인가정⋅중도입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외국인가정 및 중도입국 다문화 중학

변인명 구분

국제결혼가정 다문화학생

(n=1,242)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n=112)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

(n=237)
χ² / F

Scheffe
/

Games-Howell
M(SD)

or 
n(%)

M(SD)
or 

n(%)

M(SD) 
or 

n(%)
종속변인 학교생활 적응 3.11(.49) 3.18(.56) 3.11(.48) .866

개

인

적

특

성

성별
남자 651(78.5%) 59(7.1%) 119(14.4%) .403
여자 591(77.6%) 53(7.0%) 118(15.5%)

건강평가 3.36(.56) 3.45(.58) 3.40(.59)  1.390
자아존중감 3.21(.55) 3.19(.59) 3.19(.63)   .147

이중문화 수용태도_한국 3.25(.47) 3.19(.56) 3.22(.51)  1.319
이중문화 수용태도_모국 2.49(.54) 2.62(.61) 2.51(.58)  2.930

희망교육수준 3.89(.41) 3.99(.39) 3.92(.51)  3.483* 국제결혼 < 
중도입국*,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2.73(.63) 2.91(.70) 2.91(.57) 11.586***
국제결혼 <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표 3. 다문화학생 유형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종속변인, 개인적 특성 (N=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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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국제결혼가정 다문화 중학생보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생태체계 변인

다문화 중학생의 유형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속형 변수에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적용하고, 범주형 변수에는 교차분석(χ²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한 후 등분산성이 충족된 경

우에는 Scheffé 사후검정을, 등분산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에는 Games–Howell 사후검정을 적용하였다. 사후검정은 분

산분석 결과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에 대해서만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의 경우 세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적 특성 변인을 살펴본 결과, 희망교육수준

과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에서 다문화학생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희망교육수준의 경우 일원분산분

석 결과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048, 

p<.05), Levene 검정 결과 등분산성이 충족되지 않아 Games–
Howell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중도입국 다문

화 중학생의 희망교육수준이 국제결혼가정 다문화 중학생보

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외국인가정 다문

화 중학생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이

러한 결과는 중도입국 다문화 중학생의 교육적 기대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을 시사한다.
또한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에서도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9.666, p<.001). Levene 검

정 결과 등분산성이 충족되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

과, 외국인가정과 중도입국 다문화 중학생이 국제결혼가정 

다문화 중학생에 비해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결혼가정 다문화 중

학생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외국인가정 및 중도

입국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외국인가정 및 중도입국 

다문화 중학생이 국제결혼가정 다문화 중학생보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변인명 구분

국제결혼가정 다문화학생

(n=1,242)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n=112)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

(n=237)
χ² / F

Scheffe
/

Games-
Howell

M(SD)
or

 n(%)

M(SD)
or 

n(%)

M(SD) 
or 

n(%)

미

시

체

계

결혼

상태

유 1189(77.6%) 109(7.1%) 234(15.3%) 5.379
무 53(89.8%) 3(5.1%) 3(5.1%)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423(86.7%) 16(3.3%) 49(10.0%)

63.054***고졸 552(78.1%) 44(6.2%) 111(15.7%)
대학(2∼3)년제졸업 121(74.2%) 19(11.7%) 23(14.1%)

대학교(4년제)졸업이상 146(62.7%) 33(14.2%) 54(23.2%)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181(77.7%) 14(6.0%) 38(16.3%)

53.924***고졸 782(81.6%) 42(4.4%) 134(14.0%)
대학(2∼3)년제졸업 100(76.9%) 11(8.5%) 19(14.6%)

대학교(4년제)졸업이상 179(66.3%) 45(16.7%) 46(17.0%)
어머니 한국어수준 3.61(.69) 3.49(.78) 3.55(.97) 1.813

부모지지 3.24(.48) 3.21(.55) 3.25(.53) .276
친구지지 3.93(.65) 4.03(.68) 3.89(.70) 1.554
교사지지 3.85(.73) 3.88(.81) 3.83(.76) .153

인권 존중_학교 3.34(.53) 3.29(.53) 3.27(.53) 1.679

중간

체계

성적 향상_상담 2.17(.99) 2.35(1.04) 2.32(.96) 3.590* 국제결혼 < 
외국인가정*

담임교사_면담 1.65(.83) 1.77(.84) 1.71(.87) 1.422

외

체

계

거주

지역

수도권 380(61.7%) 65(10.6%) 171(27.8%) 163.802***

비수도권 862(88.4%) 47(4.8%) 66(6.8%)
어머니 

취업

유 951(79.6%) 69(5.8%) 174(14.6%) 12.678**

무 291(73.3%) 43(10.8%) 63(15.9%)
인권 존중_지역사회 3.23(.54) 3.25(.53) 3.22(.57) .159

거시

체계

인권 존중_한국사회 3.20(.56) 3.18(.56) 3.19(.62) .096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 3.74(.84) 3.85(.81) 3.75(.79) .844

표 4. 다문화학생 유형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생태체계 변인 (N=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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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생태체계 변인을 살펴본 결과, 미시체계 요인 가

운데 부모 학력에서는 다문화학생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국제결혼가정 다문화학생은 고졸 이하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은 반면,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은 대

학교 이상 학력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 경험에서는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간체계 요인에서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한 학교 교사

와의 상담 경험’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 집단이 국제결혼가

정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반면 담임교사 

면담 경험에서는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체계 요인에서는 거주지역과 어머니 취업 여부에서 유

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국제결혼가정 다문화학생은 비수도

권 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 외국인가정 및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은 수도권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어머니 무직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존

중 경험에서는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 요인인 한국사회에서의 인권 존중 

경험과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 인식에서는 다문화학생 유

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다문화 중학생 유형별 학교생활 적응 영향 요인

다문화학생 유형별로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

독립변인

학교생활 적응

전체다문화학생 국제결혼가정 다문화학생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상수) .281 .127 2.208 .214 .147 1.454 .475 .528 .899 .566 .307 1.843

개

인

적

특

성

성별 -.048 .019 -.048 -2.454* -.047 .022 -.048 -2.144* -.100 .083 -.089 -1.208 -.002 .052 -.002 -.038
건강평가 -.003 .022 -.003 -.122 .008 .026 .010 .330 -.012 .086 -.012 -.135 -.009 .06 -.011 -.154

자아존중감 .130 .024 .150 5.425*** .156 .028 .177 5.653*** -.037 .096 -.038 -.386 .104 .063 .135 1.654
이중문화 

수용태도_한국
.096 .023 .094 4.116*** .086 .027 .082 3.144** .213 .081 .211 2.625* .118 .061 .124 1.924

이중문화 

수용태도_모국
.032 .019 .035 1.706 .016 .021 .017 .735 .071 .069 .078 1.033 .163 .049 .195 3.338**

희망교육수준 .070 .023 .060 3.088** .095 .027 .079 3.570*** -.164 .108 -.114 -1.521 .063 .049 .067 1.299
지각된 경제적 수준 -.033 .016 -.042 -2.096* -.021 .018 -.028 -1.214 .000 .059 .000 -.006 -.106 .046 -.127 -2.320*

미

시

체

계

부모결혼상태 -.048 .052 -.018 -.922 -.047 .055 -.020 -.864 -.247 .249 -.071 -.990 .176 .227 .041 .776
어머니 학력 -.005 .011 -.011 -.500 -.005 .012 -.009 -.371 .037 .043 .069 .849 -.037 .032 -.080 -1.16
아버지 학력 .018 .011 .034 1.616 .012 .013 .021 .883 .061 .04 .119 1.514 .014 .034 .028 .420
모한국어수준 .009 .013 .014 .714 .009 .016 .013 .582 .012 .052 .016 .221 .005 .028 .009 .163

부모지지 .060 .024 .060 2.508* .047 .027 .046 1.741 .202 .100 .196 2.022* -.036 .067 -.039 -.532
친구지지 .157 .018 .211 8.692*** .155 .021 .207 7.517*** .195 .084 .233 2.309* .115 .046 .167 2.518*

교사지지 .148 .016 .221 9.127*** .145 .018 .217 7.871*** .173 .062 .247 2.810** .096 .043 .151 2.244*

인권 존중: 학교 .052 .029 .056 1.83 .022 .031 .024 .709 .307 .128 .286 2.399* .257 .110 .285 2.331*

중간

체계

성적 향상 상담 .020 .012 .040 1.728 .017 .013 .034 1.26 .061 .052 .112 1.18 .053 .030 .105 1.739
담임교사 면담 -.011 .014 -.018 -.779 -.015 .016 -.026 -.966 -.122 .062 -.180 -1.97 .052 .033 .094 1.561

외

체계

거주지역 .005 .020 .005 .257 .011 .024 .010 .45 -.006 .083 -.005 -.073 .020 .058 .019 .353
어머니취업 여부 -.027 .022 -.023 -1.204 -.026 .026 -.023 -1.037 .015 .080 .013 .192 -.037 .055 -.034 -.662

인권 존중: 
지역사회

.043 .037 .047 1.145 .040 .042 .044 .974 -.031 .184 -.029 -.167 -.122 .111 -.145 -1.095

거시

체계

인권 존중: 
한국사회

-.005 .033 -.005 -.140 .021 .038 .024 .536 -.063 .166 -.063 -.383 -.014 .078 -.018 -.184

한국사회다문화 

수용성
.035 .013 .058 2.649** .035 .015 .060 2.392* -.089 .062 -.128 -1.447 .067 .035 .111 1.93

R2 .426 .422 .623 .490
ΔR2 .417 .411 .530 .438

R2change .003 .003 .011 .009
F 52.797*** 40.378*** 6.679*** 9.350***

Durbin-Watson 2.008 2.001 2.322 1.932
***p<.001, **p<.01, *p<.05

표 5. 다문화 중학생의 유형별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N=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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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을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국제결혼가정 다문화학생의 경우 최종모형의 설명력

은 R²=.422로 나타났다. 주요 영향 변인은 교사지지(β=.217, 
p<.001), 친구지지(β=.207, p<.001), 자아존중감(β=.177, p<.001), 
이중문화 수용태도_한국(β=.082, p<.01), 희망교육수준(β=.079, 
p<.001),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 인식(β=.060, p<.05)이었으

며, 성별은 부적 영향을 보였다.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경우 최종모형의 설명력은 R²=.623

으로 세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 변인은 인권 존중_학교(β=.286, p<.05), 교사지지

(β=.247, p<.01), 친구지지(β=.233, p<.05), 이중문화 수용태도

_한국(β=.211, p<.05), 부모지지(β=.196, p<.05)로 모두 정적 

영향을 보였다.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의 경우 최종모형의 설명력은 R²=.490

으로 나타났다. 주요 영향 변인은 인권 존중_학교(β=.285, 
p<.05), 이중문화 수용태도_모국(β=.195, p<.01), 친구지지(β
=.167, p<.05), 교사지지(β=.151, p<.05)였으며, 가정형편에 대

한 지각은 부적 영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세 유형 모두에서 교사지지와 친

구지지와 같은 학교 내 관계 요인이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은 학

교 인권환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외국인

가정 다문화학생은 모국 문화 수용태도의 영향이 두드러지

는 특징을 보였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발달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중학교 2학년 다문

화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학생 유형(국제결혼가정, 중도입

국, 외국인가정)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 수준의 차이와 학교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2기 5차년도(2023) 청소년용 및 학부모용 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은 총 1,591명(국제결혼가정 

1,242명, 중도입국 112명, 외국인가정 237명)이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다문화학생 유형에 따른 학

교생활 적응 수준의 평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중학교 2학년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이 특정 유형에 의해 단순하게 설명되기보다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이 결합된 결과임을 시사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 적응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는 Bronfenbrenner(1979)와 Bronfenbrenner and 
Morris(2006)의 생태체계 관점과도 부합한다.

둘째, 학교생활 적응 수준 자체에서는 유형 간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이를 형성하는 개인적 특성과 생태체계 요

인에서는 유형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개인적 특성에서는 희

망교육수준과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생태체계 요인에서는 부모 학력, 교사 상담 경험, 거주지역, 
어머니 취업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 

적응의 결과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나더라도 그 배경이 되는 

생태적 조건과 자원은 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전체 다문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학교생

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교사지지와 친구지지

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이중문화 수용태도(한국), 부모지지, 
희망교육수준,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 인식은 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성별과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은 부적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

응이 개인의 심리적 자원, 학교 내 관계 경험, 사회문화적 환

경 인식이 결합된 구조 속에서 형성됨을 의미한다.
넷째, 다문화학생 유형별 영향 구조를 살펴본 결과 교사지

지와 친구지지는 세 유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 적응을 지지하는 핵심 보

호요인이 학교 내 관계 경험임을 보여준다. 특히 교사와 또

래로부터의 지지는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확인된 보

호요인이라는 점에서,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교 기반 관계 형성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 

외의 영향 요인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국제결혼가정 다문화학생의 경우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가장 강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자아존중감, 이중문화 수용태

도(한국), 희망교육수준,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 인식이 정

적 영향을 미쳤다.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

서의 인권 존중 정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

으며, 교사지지, 친구지지, 이중문화 수용태도(한국), 부모지

지가 정적 영향을 보였다.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의 경우에

도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가 가장 강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중문화 수용태도(모국),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종합하면,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유형 간 평균 

수준의 차이보다 각 유형이 처한 생태적 맥락과 관계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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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사지지, 친구

지지,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 경험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지하는 핵심 요인이며, 여기에 유형별로 상이한 심

리적⋅문화적⋅가정적 요인이 결합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2.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종속변

인으로 설정하고 개인적 특성,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
시체계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생태체계 수준별 영향력

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교사지지와 

친구지지와 같은 미시체계 요인이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으

며, 이는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이 Bronfenbrenner
가 강조한 근접과정(proximal process), 즉 교사와 또래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의 질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학생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

주해 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제결혼가정, 중도입

국, 외국인가정이라는 유형별 차이를 동일한 생태체계 분석 

틀 속에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전체 집단과 국제결혼가정 집단의 영향 구조가 유사하게 나

타난 반면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집단에서는 학교생활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다문화

학생 연구에서 유형 구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는 다문화학생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의 구조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전체 다문화학생과 국제결혼가정 다문화학생에

서는 교사지지와 친구지지, 자아존중감 등이 공통적으로 중

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다문화

학생에서는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 경험이 상대적으로 중요

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이 단순히 개인의 특성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각 집단이 

경험하는 관계적⋅문화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상이한 방식

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의 경우 입국 시기와 언어⋅문화 경험, 제도 편입 과정과 같

은 시간적⋅제도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이중문화수용태도를 한국문화와 모국문

화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문화적응이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형별로 상이하게 작동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문화 수용 태도는 국제결혼가정

과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모국문화 수용 태도는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문화적응을 단일한 동화 과정으로 보기보다, 주류문화와 

모국문화에 대한 태도가 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정체성 구

조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정책 및 실천적 함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다문화 

중학생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국내출생이 많은 국제

결혼가정 학생은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 인식의 영향을 받

는 반면,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은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 경험이 학교생활 적응에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

다. 이는 다문화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학

습 보충이나 언어 교육 중심의 지원을 넘어, 학교가 인권이 

존중되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과 사회 전반

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학생 정책은 학생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다양성의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

가 있다.
첫째,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는 학교 내 관계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는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중

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문화학생 지원 정

책은 학습 보충이나 한국어 교육 중심의 접근을 넘어 교사–

학생 관계 형성, 또래 관계 증진, 학교 소속감 향상과 같은 

관계 중심 개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학생 지원 정책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

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결혼가정 학생에게는 자아존중감

과 미래 기대를 고려한 심리⋅관계 중심 지원이 요구되며, 
중도입국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존중받는 경험과 초기 학교 

적응, 심리⋅정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가정 학

생에게는 학교 내 인권 존중 환경 조성과 함께 학생의 모국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학교 내부의 노력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사회 전반의 문화적 수용 환경과 

연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 환경, 부모의 교

육 참여,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중요한 환경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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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전국 단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중학생

의 학교생활 적응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므로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생태체계 변수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였

다. 특히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수준의 변수는 제한적

으로 측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이라는 특정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의 변화 과정이나 시간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자

료를 활용하여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변화 과정과 유

형별 영향 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도입국 다문

화학생의 경우 입국 시기와 체류 기간, 한국 학교 편입 과정

과 같은 시간적 경험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집단의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회귀분석에서 통계적 검

정력이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 결과 해석에 신

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양적 자료에 기반한 분석이므로 다문화학

생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 관계 형성, 정체성 경험의 

구체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경험

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 중학생의 학

교생활 적응을 단일 집단의 평균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데서 

벗어나, 유형별 공통성과 차별성을 생태체계 관점에서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 경험이 다문화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지지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다문화학생 지원 정책과 학교 현장의 실천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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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ecological system variable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among second-year middle school multicultural 

students by comparing three types: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late-arrival immigrants, and foreign families. Based on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s theory, data from the fifth wave (2023) of the second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were analyzed for 1,591 students using one-way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showed no sig-
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levels across student types; however,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varied by 
student type. For the overall sample, teacher and peer support had the strongest positive effects, followed by self-esteem, bicultural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parental support, educational aspirations, and perceived multicultural acceptance in Korean society.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teacher support, peer support, self-esteem, and bicultural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late-arrival immigrants, perceived respect for human rights at school, teacher support, peer support, bicul-
tural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and parental support were significant. For foreign families, perceived respect for human rights 
at school, bicultural acceptance of heritage culture, peer support, and teacher support were significan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differentiated support strategies reflecting each student type’s unique characteristics.

--------------------------------------------------------------------------------------------------------

▲Keywords : multicultural students, school adjustment,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late-arrival immigrant students, foreign families


	중학교 2학년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유형별 비교분석
	초록
	I.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